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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평] ‘미스터 좀 미안’ 김진태 지사에 나머지 공부를 제안한다

21일,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인정하고 

국민께 사과할 기회를 또 한 번 날렸다.

글로벌 회복세에 역행하는 한국만의 K-금융위기를 창조하고, 이후 부동산 경착륙의 빌미

까지 제공한 주범이 아직도 스스로 낯부끄러운 줄 모르는 현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.

김진태 지사의 경거망동으로 지난해 11월말 한국의 신용스프레드*가 주요국 최고 수준까

지 치솟았다.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은 역대 최악의 지표다. 주목할 점은 

당시 미국, 중국,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이 일제히 안정세로 돌입할 때 오직 한국만이 급발

작을 일으키며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. 

회복까지 피 같은 시간 40여일이 낭비되었다. 그마저도 금융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

하고, 민간은행에 기업 대출을 압박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단을 강구한 결과다. 심지어 부

동산 경기 폭락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경착륙은 현재 진행형이다.

위정자가 경제에 무지하면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전 국민이 몸소 체험학습했다. 그런

데 정작 사태의 주범인 김진태 지사는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. 진도에 

뒤처진 ‘미스터 좀 미안’에게 나머지 공부를 제안한다. 제1단원, 문제는 채무가 아니라 

불이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리부터 다시 시작하자.

*신용스프레드: 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이를 뜻한다. 신용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기

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. 자금조달이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스프레드는 국가의 신용상태

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한다. (시사경제용어사전, 2017. 11., 기획재정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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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[붙임] 주요국 신용스프레드 추이 비교


